
Bayer, Huls 고무사업 인수
Huls, 사업구조 재편 일환 … 고무·P V C사업 부진

H u l s가 구조개편작업의 일환으로 합성고무사업부를 B a y e r에 매각키로 했다. 

H u l s가 B a y e r에 매각하는 사업부는 연산 4만톤규모의 E P D M공장과 연산 3만톤의 B R공장으로, Huls

는 이들사업부의 매출상황이 극히 부진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, Bayer에 매각키로 내부

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B a y e r은 미국에 있는 EPDM, BR생산공장과의 연결을 통한 사업체계화 측면에서 H u l s의 공장을 인

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B a y e r은 지난 9 0년 N o v a의 P o l y s a r공장을 인수, EPDM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, 이번 H u l s의

E P D M과 B R공장 인수로 B a y e r의 이분야 매출규모는 4억5 0 0 0만D M에서 6억D M으로 늘어나게 될 것

으로 예상되고 있다.

H u l s는 이밖에 사업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연산 3 5만톤에 이르고 있는 P V C공장을 100% 투자기

업인 V e s t o l i t에 합병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기존의 P V C분야의 인원을

4 5 0명 감축, 총 1 0 0 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H u l s는 지난 9 3년 1 2 %의 투자증가로 전체매출이 2 5억7 0 0 0 D M으로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올렸

으나, 열경화성플래스틱과 합성고무분야는 5 %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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